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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하 40m 이상의 대심도 
철도역사가 증가하고 있다. 대심도 역사는 긴 피난 동선, 병목현상, 구조 지연 등으로 인해 
재난 대응에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피난 시뮬레이션 도구인 Pathfinder를 활용하여 
대심도 철도시설의 피난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피난시간 및 병목 구간, 유입 인구 밀도 등을 
평가하였다. 
분석 대상은 수도권 지하역사 63개소 중 심도 30m 이상, 피난 동산 200m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역사로, 수인분당선 구룡역을 실증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지하 
3층에서 2층으로 이동하는 구간에서 병목현상이 심화되었으며, 이는「도시철도 정거장 
설계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승강장 4분, 출구 6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정하여 병목현상 저감과 피난 시간 단축 효과를 검토하였으며, 
향후 대심도 철도시설의 통합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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